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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자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전북지역 간호대학생 136명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0년 8월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편의표집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감성지수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기 위하여 liner regression analysis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간호대학생의 감성지수는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수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회복
탄력성은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촉진하기 위해 
감성지수를 향상시키고, 회복탄력성과 같은 긍정적인 자원을 고려하여 감성지수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of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136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Jeonbuk region. Data was collected 
in September 2020 via a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23.0 
program. The analysis used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s tests. The results showed that emotional 
intelligence was a circle activity (F=3.13, p=.047), and motivation to nursing (F=4.16, p=.008). Resilience 
was a circle activity (F=5.50, p=.005), and nursing major satisfaction (t=2.19, p=.03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grade (F=3.12, p=.048) and major 
satisfaction (t=2.36, p=.020) .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silience (r=.63, p<.001),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r=.67, p<.001), 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r=.76, p<.001) showed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resilience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Z=6.48, p<.001), and explanatory 
power was 62.2%.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improve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ersonalized and 
resilience-enhanced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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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진로의 선택과 결정은 평생에 걸쳐 
계속된다. 대학생 시기는 구체적인 미래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성인의 첫 번째 단계로 중요한 시기이다[1]. 최
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간호사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관
심과 선호도가 증가하고 또한 높은 취업률로 인하여 간
호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2]. 이에 간호대학
생의 경우 전공과목에 대한 숙고의 과정없이 높은 취업
률과 고소득을 이유로 입학을 하기도 한다[3]. 간호대학
생들은 타 전공학생들과 달리 대학 진학과 동시에 이미 
간호사라는 진로의 방향이 결정되었기에 진로에 대한 고
찰이 부족한 상태로, 국내 상급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취업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취업 후 본인이 
막연하게 생각하였던 간호사이기에 입사하면서 갈등상황
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조기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4-6]. 실제로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이 33.6%로 간호사 
평균 이직률 16.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결과이다[7]. 이
러한 간호사의 높은 이직율은 간호사의 부족현상으로 이
어지고 간호사 부족은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있어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에 충분한 
탐색으로 올바른 진로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에
서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8].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DMSE)은 진로결정를 하는데 있어 의
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9]. 즉, 진로결정과 관련
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진로결정과정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인
적 확신을 갖게 된다. 진로결정 행동에 적용하는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은 원래 Bandura(1977)에 의하여 제시된 
개념에서 출발하였고, 개인의 주어진 과업에 대하여 얼마
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스스로 느끼는 자신감 정
도를 의미한다[10]. 선행연구 고찰 결과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은 진로선택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진
로정체감과 추후 직업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11]. 자신
의 진로목표를 정하여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진로결정능력에 대한 유능감에서 대학생의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 수록 진로결정에서 보다 합
리적으로 결정하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보
다 의존적으로 결정한다고 하였다[12]. 따라서 진로의 성

공적인 수행과 관련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13]. 

감성지수(emotional intelligence)는 여러상황에서 
타인과 자신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효과적으
로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4]. 감성지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성향 중 긍정적 감정 성향으
로 감성을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
로[14],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15]. 
Ko[16]은 간호대학생은 임상에서 만나는 타 의료인, 환
자, 보호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
하기 위하여 진실한 공감능력, 타인과 자신의 감정에 대
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감성지수를 대학시기에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 특히 감성지수가 낮은 사람일 수록 정서적으로 갈등
을 일으키며,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고 사회생활에서도 
적응이 어렵고[17],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일 수록 스트레
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활용하여 심리적, 생리적으
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하는 성향인 회복탄력성이 높
다. 이에 자신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감성지
수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18,19]. 

회복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능
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간호
대학생이 임상실습 등 간호사가 되는 과정에서 겪는 힘
든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개인적인 발달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20]. 회복탄력성은 안녕과 건강,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여겨져 그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21]. 또한 회복탄력성은 
대학생활에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정서적, 인지
적, 행동적 조절 능력이며, 스트레스 상황과 빠르게 변화
하는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이므로 중요한 역할이다[22]. 회복탄력성이 높
은 학생은 대처자원을 잘 활용하는 대처능력이 높고[23], 
진로준비 행동을 많이 취하며[24], 임상실습과 관련된 자
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5].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수가 진로결정자기
효능감[26]과 회복탄력성[27]에 영향을 미치며, 회복탄
력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28,29]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1차원적 인간관
계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을 고려한것에 한
계가 있었다. 그러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2차원적인 인
과관계 연구로 직접적 효과가 가정된 연구에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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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간접효과가 유의할 경우 특정 효
과측면에서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더욱 
확장된 연구가 가능하다. 진로관련자기효능감은 간호대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학업을 이수하는 과정과 관련되
고 나아가 간호사로서 임상현장에 대한 적응력과 이직과 
관련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감성지
수가 증진된 상황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평가하는데 
회복탄력성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
지만 이를 규명하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수가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진
할 수 있는 감성지수와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
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수와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간호
대학생의 감성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2.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1.2.2 대상자의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정도를 확인한다.
1.2.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수, 회복탄

력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차이를 확인한다.
1.2.4 대상자의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1.2.5 대상자의 감성지수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수가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Fig. 1).

Resilience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Fig. 1. Conceptual framework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1) J도에 소재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2)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표본크기 산정은 G-power 3.1.9.2를 이용
하여 회귀분석에서 감성지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예
측변수 10개,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로 산출할 경우 최소 표본 수는 118명으로 산정되어 
총 15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 
중 무응답 문항이나 부정확한 응답이 많은 19부는 제외
하고 최종 136부를 분석에 사용해 본 연구의 표본은 최
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감성지수 
감성지수는 Wong & Law[14]가 개발한 측정도구로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을 정현우(2007)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30]. 본 도구는 자기감성이해 4개 문항, 타인감성이해 4
개 문항, 감성조절 4개 문항 및 감성활용 4개 문항으로 
총 16개 문항이다. 사용한 도구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의 Likert척도이
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87,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2.3.2 회복탄력성 
도날드 리비리(Donald Reivich)와 카렌 샤트(Karen 

Shatte)가 개발하고 김주환이 번안한 ‘한국형 회복 탄력
성 지수(Korean Resilience Quotient: KRQ-53)’에서 
김주환, 김민규, 신우열(2009)이 번역이 어색하거나 잘못
된 것들을 수정하여 한국의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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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타당화 한[31] 회복탄력성 척도(YKRQ-27)를 사
용하였다.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는 총 27문항으
로 통제성(9문항), 긍정성(9문항), 사회성(9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제성의 하위요인으로 감
정통제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이며, 긍정성의 하위요
인은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성은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능력으로 구성
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 검사를 개발한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의 연구
에서 Chronbach’s α .811로 나타났고[33], 본 연구에
서는 .941이었다.

2.3.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측정도구로[32] CDMSES(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의 50문항을 Betz, Klein, 그리고 
Talyor(1996)가 5가지 하위 요인별로 5문항씩 선정, 구
성한 단축형 CDMSESSF(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를 이기학과 이학주
(2000)가 타당화[33]하여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
는 총 25문항으로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
제해결, 자기평가 등 5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고 총 25문항이다. 개별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 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
었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82로 나타났
고, 본 연구에서는 .951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23.0 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정도는 기
술통계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를 이용하고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
능감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였다. 대상자가 지각
한 감성지수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간의 관계에서 회복탄
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크기는 Baron-Kenny(1986)의 
절차[34]를 이용하였고, Sobel-test로 매개효과의 유의
성을 검정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시작 전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속한 H 

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1041585-202004-HR-001-01)을 받은 후 수행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설문지 첫 장에 연
구 설명문과 연구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자료수집은 
대상자의 자의에 의한 참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참여를 
원치 않은 대상자는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참여한 때도 연구 과정에서 참여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
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중에도 참여를 거부할 권리와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결
과는 출판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한 대
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자가 관리하며, 3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할 것이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에

서는 20대가 89.7%(124명), 30대 이상이 8.8%(12명)으
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85.3%(116명)이고, 결
혼상태에서는 미혼이 96.3%(131명)로 대부분이었고, 종
교가 없는 경우가 67.6%(92명)로 더 많았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가 83.1%(113명)로 대부분이었고, 성적에서 
중위권이 69.1%(94명)이고, 간호학전공만족도에서 나쁘
지 않은 경우가 77.9%(106명)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수, 진로결
정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감성지수에서는 동아리 활동(F=3.13, 
p=.047), 간호학과 선택동기(F=4.16, p=.008)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동아리 활동
(F=5.50, p=.005), 간호학전공만족도(t=2.19, p=.03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은 성적(F=3.12, p=.048), 간호학전공만족도(t=2.36, 
p=.02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감성지수에
서 동아리 활동은 활발하게 하는 경우, 간호학과 선택동
기는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인 경우에 감성지수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에서 동아리 활동은 활발
하게 하는 경우에, 간호학전공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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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6)

Variables Categories n(%) M±SD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Age (yr) 20a 124(89.7)
24.51±4.74

4.77±0.89 -.414
(.680)

3.65±0.52 .148
(.882)

3.53±0.56 .277
(.782)

>30b 12 (8.8) 4.89±0.91 3.63±0.48 3.48±.0.57
Gender Male 20(14.7) 4.77±0.91 -.330

(.742)
3.62±0.49 -1.089

(.278)
3.51±0.54 -.549

(.584)
Female 116(85.3) 4.84±0.91 3.76±0.59 3.59±0.67

Marital 
Status

Single 131(96.3) 4.78±0.90 .048
(.962)

3.65±0.51 .407
(.684)

3.53±0.55 .272
(.786)

Married 5 (3.7) 4.76±1.16 3.56±0.64 3.46±0.88
Religion Yes 44(32.4) 4.76±0.93 -.231

(.818)
3.63±0.50 -.189

(.850)
3.47±0.50 -.827

(.410)
No 92(67.6) 4.79±0.90 3.65±0.52 3.55±0.58

Living with 
parents

with family 113(83.1) 4.82±0.91 .519
(.597)

3.65±0.51 .045
(.956)

3.53±0.56 .224
(.800)

with friend 12 (8.8) 4.56±0.81 3.60±0.35 3.42±0.33

alone 11 (8.1) 4.68±1.02 3.66±0.67 3.52±0.69
Circle 
Activity

Do not joina 72(52.9) 4.73±0.94 3.133
(.047)

3.56±0.50 5.503
(.005)

a<c

3.51±0.61 2.251
(.109)Moderate activityb 32(23.5) 4.57±0.84 3.60±0.48 3.39±0.50

Very activityc 32(23.5) 5.11±0.82 3.90±0.51 3.68±0.47
Academic
performance

Higha 25(18.4) 5.16±0.89 2.686
(.072)

3.85±0.48 2.574
(.080)

3.72±0.56 3.115
(.048)

a>c
Middleb 94(69.1) 4.71±0.83 3.60±0.50 3.51±0.53
Lowc 17(12.5) 4.65±1.19 3.58±0.59 3.29±0.61

Motivation 
to Nursing

Aptitude interesta 42(30.9) 5.16±0.77 4.159
(.008)

a>c

3.75±0.50 .855
(.466)

3.67±0.59 1.795
(.151)

Family invitationb 22(16.2) 4.51±0.92 3.62±0.55 3.40±0.52
Employmentc 60(44.1) 4.60±0.95 3.58±0.52 3.45±0.55
Gradesd 12 (8.8) 4.86±0.77 3.67±0.45 3.58±0.46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30(22.1) 4.90±0.87 .809
(.420)

3.83±0.46 2.186
(.031)

3.73±0.52 2.355
(.020)No bed 106(77.9) 4.75±0.92 3.59±0.52 3.46±0.5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 성적
은 상위권인 경우에, 간호학전공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
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3 대상자의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정도는 다음과 같다. 감성지수는 7점 만점에 평균
평점 4.78점,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3.65점, 진로결
정자기효능감 정도는 5점 만점에 3.52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Degree of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N=136)
Variables Mean±SD Range

Emotional Intelligence 4.78±0.91 1~7
Emotional understanding of self 5.09±0.99 1~7
Emotional understanding of others 5.11±1.02 1~7
Emotional control 4.52±1.61 1~7
Emotional use 4.40±1.19 1~7

Resilience    3.65±0.51 1~5
Control 3.53±0.56 1~5
Positivity  3.63±0.57 1~5
Sociality  3.78±0.61 1~5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52±0.56 1~5
Career information collection 3.55±0.60 1~5
Target selection 3.51±0.65 1~5
Planning 3.47±0.64 1~5
Problem solving 3.47±0.65 1~5
Self-evaluation 3.61±0.5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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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N=136)

B β t p Adj. R2 F p

1. EI → RS .365 .646 9.785 <.001 .412 95.753 <.001

2. RS → CDMSE .384 .625 9.271 <.001 .386 85.944 <.001

3. EI, RS → CDMSE .602 102.907 <.001

   EI → CDMSE .142 .232 3.256 .001

   RS → CDMSE .662 .610 8.569 <.001

Sobel test: Z=6.48,    p<.001

EI=Emotional Intelligence; RS=Resilience; CDMSE=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Standard error, Adj. R2=Adjusted R2.

3.4 감성지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감성지수, 회복탄력성과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감성지수는 회복탄력성
(r=.63, p<.001)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r=.67, p<.001)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회복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r=.76, p<.001)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N=136)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r(p)

Emotional Intelligence 1

Resilience .625*** 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665*** .757***

*** p<.001

3.5 감성지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회복
탄력성의 매개효과

연구대상자의 감성지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회귀
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의 가정충족 여부를 확
인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이 1.78~2.12로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차의 공
차 한계는 0.58~1.00으로 0.1 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
(VIF) 1.11~1.89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선의 문제가 
없어서 회귀분석에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감성지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의 검증결
과를 실시하였다[Table 4]. 1단계에서의 분석결과 감성
지수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성지
수는 매개변수인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β=.646 p<.001), 설명력은 41.2%였다. 2
단계의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감성지수가 종속변수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63, p<.001), 
설명력은 38.6%였다. 3단계의 분석결과 감성지수와 매
개변수인 회복탄력성을 함께 독립변수로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결과 감성지수(β=.23, p<.001), 
회복탄력성(β=.61, p<.001)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단계에서 회복
탄력성을 매개변수로 했을 때 회귀계수가 2단계의 .63에
서 .23으로 감소하여 회복탄력성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설
명력은 60.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회복탄력성의 매
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은 Sobel test를 실시하
였고, 그 결과 감성지수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
서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z=6.48, p<.001)[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을 파악
하고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및 진
로결정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감성지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파
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회복탄력성은 매개역할을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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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감성지수를 높인다 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의 수준
이 높은 간호대학생의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감성
지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35]와 일맥상통하였다. 본 연구결
과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평균 평점은 
3.52점으로, Kim 등[36]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의 3.47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났으나, Jung 등
[37]과 Lee[38]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26
점과 Kim 등[39]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3.24
점 보다는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대한 하부요인별로 보면 자기평가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이 3.61점으로 가장 높았고, 계획수립 및 문제
해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부분이 3.4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연구에서 Jung 등[37], 
Lee 등[40], 과 Lee[41]의 연구에서 자기평가가 가장 높
고, 문제해결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
라서 간호대학생의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 계획수
립 및 문제해결 영역이 취약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므
로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 영역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경우, 학업성적과 간호학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학업성적에서 상위권이 하위권보다, 간호학전
공만도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우가 만족하지 않은 경우보
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Jung 등[37]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학교성적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것과 유사하였다. 학생들이 간호학을 경험함
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부합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입학과 함께 정해진 진로선택에 있어 스트레스로 작용하
고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및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각각 변인 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
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결과와 유사하였다[26]. 감성지수는 회복탄력성과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An 등[42] 연구에서 감성지수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회복
탄력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유사
한 결과로 나타났다[29,36,43]. 즉, 각각의 변인들이 상
호영향을 미치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성지수와 회복탄력성은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연관성이 있다. 즉, 감성지수와 회복
탄력성은 교육에 의해서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므로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자아성찰, 정기적인 심리상담, 치료적 의사소통 실습 등 
감성지수와 회복탄력성을 함께 향상시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7]. 따라서 진로결정을 위한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지수와 회복탄력성을 탐색하고 
증진시키는 지도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감성지수와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성지수를 
높게 인식하고 회복탄력성이 증가되어 있는 간호대학생
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감성지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Kim 등[4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호사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
해 간호를 제공해야 하므로 대학생활에서부터 감성지수
를 높일 수 있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 공감 
및 감정조절 등의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간호대학생
의 회복탄력성은 진로결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로 회복탄
력성이 높은 대학생은 진로결정에 대한 효능감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충실하
게 수행하며, 자신이 속한 상황과 환경에서 진로와 관련
된 문제와 부딪칠 때 문제 극복을 위해 좀 더 많은 노력
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상
담에서 진로소명 의식 함양,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상, 
자아탄력성의 증진을 위한 주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의 각각의 관계와 영향을 확인하려는 1차원적 
연구들에 비해, 감성지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에서 상황에 알맞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
인의 능력 변수인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
써 2차원적 인과관계를 규명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감성지수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지수 뿐 만 아니라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
으로 구성된 회복탄력성을 이끌어내는 대학 내 교육프로
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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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수가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고,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지수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간
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수가 
높을 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 이에 감성지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교과목 개설이나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둘째, 감성지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에서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복탄력성은 감성지수와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므로, 간호대학생
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회복탄력성을 고려
하여 진로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본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
학생에게 확대, 해석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기초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진로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간호대학생의 감성지수, 회
복탄력성이 반영되는 진로적성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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